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3.(화) 09:00 배포 2025. 12. 23.(화) 08:30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 새로워진 인공지능 디자인 검색, 심사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
- 인공지능 특허검색, 검색 기술범위 확대 및 성능 개선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23.(화)부터 디자인 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디자인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최신 인공지능 이미지 검색 모델을 채택하고, 약 52만 건의 

신규 학습데이터로 모델을 최적화하여 검색 정확도를 높였다. 인공지능 검

색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도 확대하여 제공한다.

 다음 달에는 ‘인공지능 기반 특허 문장 검색 시스템’의 시범서비스도 시작한다. 

약 70만 건의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하였으며, 

기존 문헌 중심의 검색에서 유사한 문장 또는 문단까지 찾아주는 방식으로 

검색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심사관들이 더욱 포괄적이고 정확한 

선행 기술 검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구축된 선행기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특허 문장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한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상표 이미지에 대한 설명문을 생성하고 자동 

분류하는 상표분류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기존 특허 심사 시스템과 연계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 서비스 

연구를 통해 심사 전반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한정된 심사 인력과 폭증하는 

문헌량으로 인해 심사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인공지능을 지식재산행정 시스템에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를 조기 권리화하고 기술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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